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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성과          17-11-17

2017년 11월 초순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순방 국가중 가장 큰 경제적 성과를 얻어 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의 황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기해서 최소 $2,500억, 최대 $3,200억 상당의 구매 주문을 미국에 주었습니다. 인베스멘트 비지니스 데일리 (Investment Business Daily) 같은 보수 언론은 중국에서의 트럼프 성과를 1971년의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미국에 개방시킨 성과에 견줄만한 대 성과라고 호평한 반면 뉴욕 타이즈 같은 진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도 미국에 발주하게 되어 있는 발주라고 그 성과를 평가절하 했습니다.

특히 GE, 캐타필러, 하니웰, GM, 포드 사 등의 대회사들은 트럼프와 동행 한 이번의 방중 동안  $2,500 억 달러의 주문을 받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보잉사는 300 대의 여객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GE사는 $14억 치의 젯트 엔진 주문을 받았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100억, GM사는 $22억 주문을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큰 돈주머니를 미국의 기업에 풀면서 중국의 재정 두뇌로 알려져 있는 재무부 부장관인 주광요 (祝光耀)는 시진핑 (習近平)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상품이 중국에 진입하는데에 존재했던 수입장벽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약속은 속이 빈 꽹고리 소리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단되었던 미국의 소고가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지금 까지 지속되었던 메주콩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메주 콩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한국, 과 일본이 주 수입국가들입니다. 이 외에도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에 중국은 $192억의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16년 만 해도 $3,470억 이었고 매년 이와 비슷한 무역적자를 기록해온 터인지라  위와 같은 중국의 구매 제스춰는 미국과 미국 기업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언론 보도 태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론사 경영진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도의 방향과 찬반의 깊이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한 진보 논객의 언급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박 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 절하 하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해도 성취되었을 발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언론 보도가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객관적인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힛틀러가 유대인의 학살을 한 잔인한 통차자였지만 독일의 유명한 "오토반" 을 비롯한 사회 간접시설을 크게 성취한 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해서 수많은 정적을 처형한 박 대통령도  그런 폭정이 그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덮어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도 그의 정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느다고 해서 그가 이룩한 성과를 무시하는 언론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끝
